
2021.11.01.~ 2021.12.17.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세계 여러 나라 속으로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에서 놀이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블록을 끼워 맞추고, 높게 쌓아보던 친구들은 “우와. 얘들아 이거 봐! 높은 건물이야“ , 

“난 주말에 다녀온 롯데 타워를 만들거야＂라며 친구들이 만든 건축물들을 보며 다양한 놀잇감으로 건축물을 쌓으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속으로’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11.01.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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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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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가
건축가라면?



내가 상상하는 건축물

“건축물”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며 내가 상상하는 건축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미술 재료를 이용해 찢고, 오리고, 붙이며

상상 속의 건축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나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건축물이야!

나는 성처럼
멋진

건축물이야!

친구들이 상상한 건축물은 산처럼 높은 건물, 무지개 떡처럼 알록달록 한 건축물, 
피사의사탑처럼 기울어진 건축물 등 다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던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양한 건축물을
알아보고 사진을 보며 각각의 건축물만의 특징을 찾아 여러 가지 쌓기

블록을 이용하여 우리가 알아본 광화문, 경복궁, 63빌딩, 첨성대,
롯데 타워, 남산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롯데타워를
만들었어!

우리는 첨성대를
만들었어~

이 건축물은
광화문이야!



세계 여러 나라 속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던 중, 친구들은

“미국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지?”하며 미국의 건축물에 호기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 있어!

스핑크스는
사자처럼 생겼어!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을 알아보며 어느 나라의 건축물인지, 
건축물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와 함께 표상해보며 놀이하였습니다.



줄로 만드는 건축물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에 호기심을 가지며 미술 영역에 있던 리본 끈을 이용하여
건축물 모양을 만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색과 모양의 줄을 제공해주었고, 아이들은 줄을 모아

친구와 함께 매듭을 짓고 모양을 따라 연결하며
줄을 이어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타지마할을
만들고 있어!

이름표는
어떻게
꾸밀까?

우리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우리는 기울어진
피사의사탑을
만들고 있어!



내가 만든 건축물

“어크로스 블록으로 만들어요!”
여러 나라의 건축물을 만들던 아이들은 “블록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보자＂라며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친구와 함께 어크로스
블록을 이용해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을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우선 다리를
만들자!

계단처럼 만들자!

우리나라
건축물이니까

멋지게
만들자!



교실 속 물건 건축물

정해진 매체가 아닌 우리 교실 속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놀이하던 친구들은 “우리 몸으로 표현해보자＂라며 자신의 몸을 기울고, 

책과 블록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피사의사탑을

표현했어!

우리 책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피라미드를
만들어보자!

자유의 여신상처럼
해보자!



자연 속 건축물

바깥 놀이터에서 가을이 되어 떨어진 낙엽들을 모아 놀이하던 아이들은
“이걸로도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며 친구들이 함께

모은 낙엽을 찢어 붙이며 에펠탑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난 에펠탑
꼭대기를 붙일게!

낙엽이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붙이자!

낙엽을 붙일 때
소리가 나!



내가 짓는 건축물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만들던 친구들은 각각 다른 건축물의 독특한
모양에 관심을 가져 “또 어떤 모양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하던 중, “우리가 건축가가 되어보자＂라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끝 부분을
이어서 세모를
만들어야겠다!

난 위로 높게
만들거야!

건축가가 되어 짓고 싶은 건축물을 스케치한 후, 
빨대를 자르고 이어 붙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슬기튼튼 2반 건축물 구상하기

우리는 팔각형
모양으로
그렸어!

우리는 집
모양으로 했어!

우리는
첨성대처럼
그리고 있어!

건축가가 되어 각자가 만든 건축물을 친구들과 서로 소개하며
놀이하던 아이들은 “우리가 다 같이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모양일까?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건축물 도면을 그리고 건축물을
만들 재료인 신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보고

구상해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건축물

함께 정한 건축물 도안을 보며 신문지를 이용해 이어 붙여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에서 놀이하던 친구들은 “우리 건축물 이름 지어주자＂라며

건축물의 이름과 규칙을 만들기로 하여 투표를 통해 이름을 선정하고
규칙판을 만들어 놀이하였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 실내화는 벗고

들어가기로 하자!



전시회 포스터 만들기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만들던 친구들은 교실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며 “우리가 만든 건축물을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건축물 전시회 포스터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 날짜도
적어야해!

포스터에
타지마할

그려서 붙이자!

전시회에 동생들과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고 튼튼 유치원 동생들과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유치원 복도 곳곳에 붙여주었답니다. 



건축물 전시회

‘세계 여러 나라 속으로’를 주제로 놀이하며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건축물을 만들어보던 중, “미국에도 건축물이 있을까?”라며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로 이어져갔습니다. 각 나라의 건축물의 이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독창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놀이하였습니다. 

건축물 만들기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이 돋보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탈리아의

파시의 사탑이야

이 건축물의
이름은

다이아몬드야

이건 다양한
줄로 만든

건축물이야!

튼튼유치원 동생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건축물을 소개해 주기 위해 친구들과 만든

건축물을 전시하며 전시회를 준비하였고 유치원
곳곳에 붙여 놓은 포스터를 보고 와준

동생들에게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재미있게 소개해주었습니다.


